
Journal of Korean Economic Studies
2026, Vol.44, No.2, 67~95
https://doi.org/10.46665/jkes.2026.6.44.2.67

보험상품 간 관계와 가입 선택 행태에 관한 연구: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김 경 래**

본 연구는 가계의 재정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의 보험 가입 선택 행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2019-2021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했으며, 총 28,625개의 개인-연도 관

측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 대체적 

가입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연령 증가는 보장성 보험 가입과 흡연 및 음주는 저축성 보

험 가입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보험 가입 유형을 미가입, 저축성 보험만 가입, 보장성 보험만 가입, 동시 가입

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따라 보험 가입 선

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가입 선택 행

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중심의 

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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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계의 경제활동 역시 큰 변

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하에서 금융 환경이 복잡해지고, 경제적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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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증가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가계의 재정관리는 소비, 보호, 자산 

증식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행되는데(김순미·양정선, 2004),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소비이다. 가계는 먼저 소비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

며, 이후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재정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자산 증식을 

통해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 행동을 펼치게 된다.

보험은 위험관리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망이나 질

병, 상해, 장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은 크게 순수보장형 보험과 저축성 보험(Savings 

Type Insurance)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뿐 아

니라 자산축적의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어, 위험관리와 저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의 저축성 보험상품은 대부분 고정된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강제적 저축

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시장금리나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등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상품으로, 5,000만 원

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며, 특히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

세 혜택이 있어 세제상의 이점을 목적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한편,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

에 투자 성과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 저축성 보험과 뚜

렷한 차이를 보인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예로는 연금저축·변액연금·일반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으며,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납입

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 등에 따라 적

립하고, 만기 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인 ‘위험 보장’에 초점을 둔 상품이

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뿐만 아니라 저축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의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 상해,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계약

자가 생존한 경우 가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환급되는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비교하여 더 작거나 같은 보험으로 정의된다. 보장성 보험상품의 예로는 

종신·정기·질병종합·CI(Critical Illness)·암보험 등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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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Type Insurance)은 만기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가 없는 순수 보장

성 보험과 급부가 있는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준, 

2022).

저축성 보험은 2022년 기준 월평균 신계약건수는 35,505건에서 2024년 

34,681건으로, 수입보험료의 경우는 동일 연도 기준 약 256억 원에서 2024년 약 

194억 원으로 2020년대 이후 규모가 감소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신계약건수는 523,583건에서 2024년 

703,019건으로, 수입보험료는 2022년 기준 월평균 약 554억 원에서 2024년 

1,09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생명보험협회, 

2026).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자산 증식 목적의 보험(저축성 보험)보다 위험 

보장과 같은 실질적 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보험(보장성 보험)을 더 선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FRS17(국제 회계 기준)에서 불리한 저축성 보험 판매 최소화, CSM(보

험계약 서비스 마진) 산정에도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5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연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저축성 보험 가입 

수요의 둔화와 더불어 보장성 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어 기

존의 분석과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윤성훈 외, 2015).

이렇듯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소비자 보험 가입 선호 변화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구분과 함께 두 보험 유형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과거 자산 형성과 절세 수

<그림 1> 보험 형태별 월평균 신계약건수 및 연간 총수입보험료

(단위: 건, 억 원)

주: 왼쪽의 그래프는 신계약건수, 오른쪽의 그래프는 연간 총수입보험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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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입 규모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은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재조명되며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가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을 통한 재정 보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 유형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계의 보험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두 보험 유형 

간의 관계와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산업의 방향성과 보험사의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 유형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를 통해 변화하는 보험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기존 문헌의 검토

보험은 가계의 재정관리에서 소비, 보호, 자산축적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동시

에 충족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각각 자산 

증식과 위험 보장이라는 상이한 목적을 갖고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 가계는 이 

두 상품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상호 대체하거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개

별 보험 유형이나 연금 유형들에 대한 가입 결정요인 분석(백은영·정순희, 

2005; 정운영·김은미, 2014; 김원섭 외, 2015)이나 시장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이순재, 2005; 신종각, 2006; 김용우 외, 2023).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 형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의 형태를 단순 실손형, 

정액형으로 구분하여 민영보험의 가입 요인(유창훈·김정동, 2011; 오창수·유동

완, 2018; 이현복·남상욱, 2013; 송윤아, 2022)을 연구했다. 마찬가지의 결로 

보험상품의 해약 요인(오창수·권나연, 2018; 오창수·박영준, 2020; 임지현, 

2024)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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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에서 나아가 본 연구와 결을 같이하는 주요 논문을 몇 가지 소개하

면, 백은영(2011)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다음으로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24.39%)을 통해 은퇴를 준비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한 가계가 저축성 보험을 보완재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김소연(2016)은 저축성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

험 소비자 역량과 보험 소비자 자기 결정성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조기 해지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 기능의 효과가 보

험 소비와 유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간의 상품 선택 역시 소비자의 역량과 자기 결정성에 따라 

상호 보완 혹은 대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복희·전희주(2017)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서의 소비자의 채널 선

호를 분석했다. 주요한 결과로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보험상품 구매의

사 결정과정의 단계별 선호 채널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했다. 연구에서는 각 

단계 내에서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선호 채널의 차이는 없으나 단

계별 선호 채널이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이는 보험상품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의

사결정의 단계별 성격이 소비자의 채널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

여 주며, 상품 간 차별화된 접근보다 소비자 구매 여정에 맞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여러 문헌에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두 보험상품 간의 관계적 특성, 즉 대체 혹은 보완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김대환·이봉주(2020)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연금보

험과 연금저축 간 관계 분석을 시도하여 두 상품이 대체재 관계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라는 저축성 상품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위험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간의 관

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보험 가입 유형을 미가입, 단독 가입, 

동시 가입과 같은 다범주 선택구조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확장하여,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관계와 소비자의 보험 가입 선택 행태를 함께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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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1. 연구 모형1)

본 연구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관계 및 소비자의 보험 선택 행태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단계의 분석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 수

준에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혹은 대체적인

지를 파악하고, 각 보험 유형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한

다. 이를 위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가입 여부를 각각 하나의 방정식으

로 설정하되, 두 방정식의 오차항이 서로 상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겉보

기 무관 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을 활용한다.

둘째, 실제 보험 가입 행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입 상태를 다

범주 형태로 재구성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가 특정 보험 유형을 선택하는

지를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이

중적 접근은 보험상품 간 평균적 관계와 개별 소비자의 실제 선택 구조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분석의 핵심 관심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가계의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 두 보험은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실제 선택에서

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 기능과 자산축적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

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두 상품은 동일한 예산제약하에서 서로 경

쟁하는 대체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

비자에게는 보완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UR 모형으로 확장하기 전의 기초적 단일방정식 설정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식 (1)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와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의 

조건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이후 두 방정식의 오차항 상관을 허

용하는 SUR 모형으로 확장한다.

1) 본 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김대환·이봉주(2020)의 논문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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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1)

여기서,  는 개인 의 기 저축성 보험의 가입을 의미하고,  는 같

은 시점의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의미한다.  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

육 수준 등 저축성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의 벡터이며  
는 오차항이다. 이때 의 부호는 단일방정식 설정에서 두 보험 유형 간 조건부 

관련성의 방향을 보여 준다.  0이면 보장성 보험 가입과 저축성 보험 가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하며,  0이면 두 보험 유형이 반대 방향

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두 보험 유형 간의 인과 효과라기보

다, 동일한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찰되는 조건부 관련성으로 해석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성 보험을 종속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2)

식 (2)에서  는 개인 의 기 보장성 보험 가입을 의미하며,  는 저

축성 보험 가입을 나타낸다. 다른 설명변수들의 정의는 식 (1)과 동일하다.  
역시 단일방정식 설정에서 두 보험 유형 간 조건부 관련성의 방향을 보여 주는 

계수이다. 그러나 식 (1)과 식 (2)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를 서

로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보험 가입이 동일 시점에서 함께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과적 대체 효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식 (1)과 식 (2)는 두 보험 유형 간 기초적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출

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가입 결정은 동일한 개인의 재정 상

태, 위험회피 성향, 보험에 대한 인식, 건강위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관측되

지 않는 요인들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두 방

정식의 오차항  과  는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방정식

을 별도로 OLS로 추정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오차항의 공분산 구조를 고려

하는 SUR 모형이 더 적절하다(Cameron and Trivedi, 2005).

SUR 모형의 일반적 형태는 상품 에 대한 개인의 보험 가입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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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3)

이를 행렬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 식 (4)와 같다.

       (4)

여기서, 는 각 보험 유형의 가입을 결합한 종속변수 벡터, 는 설명변수 

행렬, 는 추정계수 벡터, 는 오차항 벡터를 의미한다. SUR 모형의 핵심은 동

일 개인에 대해 서로 다른 방정식의 오차항이 상관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는 점

이다. 즉, 주어진 설명변수 하에서 상품 와 ′의 오차항 간 조건부 공분산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5)

만약 ′ 0이면, 관측되지 않은 요인들이 두 보험 유형의 가입을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두 상품은 보완적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 0이면, 한 보험 유형의 가입을 증가시키는 관측되지 않은 요인이 다른 보

험 유형의 가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므로 대체적 관계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UR 모형은 개별 방정식의 계수뿐 아니라 방정식 간 

오차항의 상관구조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험상품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SUR은 서로 연관된 복수의 가입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고, 각 상품이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검토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

으로 평가된다(Moon and Perron, 2005). 다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저축성 보

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라는 이항변수이므로, SUR 추정은 두 이

항 결과를 선형적으로 근사한 LPM-SUR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항 종속변수

에 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예측 확률의 범위 문제와 비선형 선택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SUR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

하기 위해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추가로 추정했다.

한편,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평균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비자의 선택 행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보험 가입은 단순히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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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저축성 보험만 가입, 보장성 보험만 가입, 두 보험 모두 가입과 같은 복수의 

선택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UR 분석에 더하여, 보험 가입 

행태를 다범주 변수로 재구성한 후 다항로짓모형을 추가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평균적인 상품 관계뿐 아니라, 개인이 어떤 보험 조합을 실제로 선택하는지

까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의 보험 가입 유형을   ∈  으로 정의한다. 여기

서    은 미가입,    은 저축성 보험만 가입,    는 보장성 보험만 가

입,    은 두 보험 모두 가입을 의미한다. 기준범주를 미가입으로 설정하면, 

다항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exp   

exp   
     (6)

여기서     는 앞선 SUR 분석과 동일한 개인 특성 변수 벡터이다. 이 모형을 

통해 각 설명변수가 미가입 대비 특정 보험 가입 유형을 선택할 상대적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다항로짓모형은 선택 대안 간 

독립성, 즉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가정에 기반한다. 이

는 특정 두 선택지 간 상대적 선택 확률이 다른 선택지의 존재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본 연구의 보험 가입 유형은 미가입, 저축성 보

험만 가입, 보장성 보험만 가입, 동시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상호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결과를 

해석할 때 IIA 가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고려했다.

특히 이 분석은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보험 조합을 선택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보험상품 간 평균적 대체관계를 분석하는 SUR 결과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분석 전략은 두 층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층위에서는 SUR 모형을 통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 평균적 관계와 가

입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두 번째 층위에서는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소비자의 실

제 보험 가입 유형 선택을 분석함으로써, 보험 선택 행태의 다층적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상품 간 관계를 단순한 평균 효과에 그

치지 않고, 실제 소비자 선택의 구조적 특성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개인-연도 관측치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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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다만 동일 개인이 복수 연도에 반복 관측

될 수 있으므로, 반복 관측으로 인한 동일 개인 내 상관을 고려하기 위해 표준오

차를 개인 단위로 군집화했다.

2. 데이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2019

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제2기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료패널은 전

국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가구 및 개인의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 상태,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조

사는 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조사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본 자

료는 개인의 보험 가입 행태와 관련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전국 단위의 대

표성 있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연도(person-year) 수준이다. 다만 민간보험 자

료의 특성상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빈

번하게 관찰되므로, 보험 유형 분류 및 가입조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보험 내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재구성했다. 이후 분석에 필요한 변

수들을 정비하고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28,625개의 개인-연도 

관측치를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은 모두 비가중 분석

을 기준으로 수행했다. 한국의료패널은 복합표본설계에 기반한 전국 단위 조사자

료이며, 모집단 수준의 평균이나 총량을 산출할 경우 표본가중치 적용이 중요하

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모집단 평균의 산출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저축

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가입 관계 및 보험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 특성과 보험 가입 유형 간의 조건

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비가중 추정 결과를 기본 분석으로 제시했다. 

다만 표본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기술통계량 및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모집단 대표성보다는 분석표본 내 변수 간 관계를 중

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보험 가입 여부는 한국의료패널에 수록된 민간보험 관

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보험상품의 유형

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질병보험, ② 암보험, ③ 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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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④ 간병보험, ⑤ 치아보험, ⑥ 치매보험, ⑦ 종신·연금·변액·저축보험, 

⑧ 기타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대의 보험상품은 하나의 계약이 복수의 보장 

항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별 중복 가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분석에서는 먼저 정액형 보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실손형 보험과 기

타보험(⑧ 항목)을 제외했다. 이후 보험상품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보험 유형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재분류했다. 구체적으로, 항목 ⑦에 해당하는 종

신·연금·변액·저축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했고, 항목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질병·암·상해·간병·치아·치매 관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정의

했다. 다만 한국의료패널의 상품 분류에서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및 

저축보험이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제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저축성 보험 변수는 엄밀한 의미의 순수 저축성 보험만을 의미하기보다, 저축 및 

자산형성 기능을 일부 포함하는 종신·연금·변액·저축형 보험군을 포괄하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개의 가입 지표를 구성했다. 첫째, 개

인이 저축성 보험 관련 상품을 하나 이상 보유한 경우 저축성 보험 가입자로 정

의했다. 둘째, 보장성 보험 관련 상품을 하나 이상 보유한 경우 보장성 보험 가

입자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분석에서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가입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두 보험 유형 간의 관계를 추정했다.

한편, 두 번째 분석에서는 실제 보험 선택 행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를 결합하여 보험 가입 유

형을 다범주 변수로 재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미가입’, 저축성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를 ‘저축성 보험만 

가입’, 보장성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를 ‘보장성 보험만 가입’, 그리고 두 보험 유

형에 모두 가입한 경우를 ‘동시 가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소비자

의 보험 선택을 단순한 단일 가입 여부가 아니라, 복수의 선택 상태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표본을 정리한 결과, 전체 관측치 가운데 보장성 보험 가입 비율은 약 96%, 

저축성 보험 가입 비율은 약 9%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질병, 상

해, 암 등 위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저축 또

는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

여 준다. 이러한 분포는 한국 민간보험 시장에서 위험보장 중심 상품의 비중이 

높고, 저축성 보험은 보다 제한적인 수요층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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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장

애 여부, 경제활동 여부, 소득 수준, 만성질환 여부, 흡연, 음주 등으로 구성했

다. 이들 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보험 가입 행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유형 간 관계뿐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가 특정 보험 가입 유형을 선택

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 주요한 기초통계량을 산출했다. 산출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성별 변수는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정의했으며, 평균은 0.40으로 남성 비율

이 약 40%임을 나타낸다. 연령의 평균은 55.75세, 표준편차는 13.80세이며, 최

소 21세부터 최대 91세까지 분포한다. 배우자 유무 변수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

면 1, 없는 경우 0으로 설정했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76%이다.

교육 수준은 0부터 3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되며(0=초졸 이하, 1=중학교 졸업, 

2=고등학교 졸업, 3=대학교 이상), 평균 교육 수준은 1.99로 나타났다. 이는 평

균적인 연구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임을 나타낸다. 장애 여부는 장

애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정의되었으며, 장애 보유 비율은 4%였다. 

경제활동 여부(경활 여부)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 비경제활동인 경우 0

으로 구분했으며,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여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설정했다. 근

로소득이 있는 관측치의 비율은 약 54%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581.9

천 원이며, 표준편차는 2,348.1천 원으로 비교적 큰 분산을 보였다. 최솟값은 0

원, 최댓값은 60,000천 원이다. 건강 관련 변수로는 만성질환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및 주관적 건강 상태를 포함했다. 만성질환을 보유

한 비율은 약 47%,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약 52%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약 15%, 음주율은 약 69%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1점(매우 나쁨)부터 5점(매

우 좋음)까지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은 2.72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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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별 0.40 0.49 0 1

연령 55.75 13.80 21 91

배우자 유무 0.76 0.42 0 1

교육 수준 1.99 1.01 0 3

장애 여부 0.04 0.21 0 1

경활 여부 0.68 0.46 0 1

근로소득 여부 0.54 0.49 0 1

평균 근로소득 1,581.9 2,348.1 0 60,000

만성질환 여부 0.47 0.49 0 1

규칙적 운동 여부 0.52 0.49 0 1

흡연 0.15 0.36 0 1

음주 0.69 0.46 0 1

주관적 건강 상태 2.72 0.77 1 5

보험 미가입 비율 0.02 0.12 0 1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 0.09 0.28 0 1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0.96 0.17 0 1

모두 가입 여부 0.07 0.25 0 1

주: 전체 분석 표본은 28,625개의 개인-연도 관측치임. 근로소득의 단위는 천 원이며, 이항변
수의 평균은 해당 특성을 가진 관측치의 비율을 의미함.

보험 가입 상태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 미가입’ 관측치의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 가입 비율은 약 9%, 보장성 보험 가입 비율은 약 96%로 확인되어, 분석 표

본에서는 보장성 보험 보유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저축성 보험 보유는 상

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성 보험과 보장

성 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비율은 약 7%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는 저

축 기능과 위험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두 보험 유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분석 대상자가 보유한 상품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개인이 보유한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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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상품 단위로 분류하여 (1) 보장 항목의 조합(예: 질병, 암, 상해, 치아, 간

병 등), (2) 상품 성격(저축성 여부), (3) 점유율(상품별 가입자 비중) 및 (4) 가

입자 수 규모를 비교했다. 점유율은 특정 상품에 가입한 인원수를 분모(전체 민

간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상품 단위 보유율로 정의했다. <표 2>와 <표 

3>의 상품별 점유율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서 관찰된 상품 단위 보

유 비중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데이터는 비가중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전체 민간보험 시장의 판매 비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분

석표본 내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기술

통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일 개인이 복수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각 상품은 서

로 다른 품목으로 독립 집계되며, 상품 간 중복 보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 <표 2>,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개 고점유 상품군은 공통적으로 핵심 보장 영역(질병, 암, 상해)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대표 상품은 질병, 암, 상해

를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형 보장 구조이다. 이러한 보장 영역은 다빈도 위험에 

대한 광범위 보장을 제공한다. 상위권 상품 중 다수는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으로 

분류되어 순수 위험보장 성격이 강하다. 일부 상품은 치아 또는 간병 보장을 추

가로 결합되어 있지만 기본 구성은 여전히 질병, 암, 상해의 3대 축에 맞추어져 

있다.

<표 2>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상위 10개 상품

순위 상품명 보장 항목 저축성 보장성
점유율
(%)

가입자 수
(명)

1 60 질병, 암, 상해 0 1 19.26 8,622

2 21 암 0 1 18.27 8,180

3 34 질병 0 1 11.90 5,329

4 42 질병, 상해 0 1 7.75 3,468

5 52 질병, 암 0 1 6.16 2,756

6 12 상해 0 1 5.54 2,482

7 6 치아 0 1 2.24 1,002

8 36 질병, 저축성 1 1 2.15 961

9 62 질병, 암, 상해, 저축성 1 1 1.64 734

10 2 저축성 1 0 1.6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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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하위 10개 상품

순위 상품명 보장 항목 저축성 보장성
점유율
(%)

가입자 수
(명)

1 16 상해, 치아 0 1 0.0022 1

2 28 암, 간병, 치매 0 1 0.0022 1

3 57 질병, 암, 치아 0 1 0.0045 2

4 32 암, 상해, 치아 0 1 0.0045 2

5 25 암, 치아 0 1 0.0045 2

6 40 질병, 간병, 치매 0 1 0.0045 2

7 38 질병, 치아 0 1 0.0067 3

8 17 상해, 치아, 저축 1 1 0.0067 3

9
68 질병, 암, 상해, 간병, 

저축
1 1 0.0067 3

10 46 질병, 상해, 치매, 저축 1 1 0.0067 3

이러한 패턴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대중적 가입이 고빈도 위험 

및 체감도가 높은 위험(일반 질병, 암, 상해)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계의 위험관리 전략에서 예측 가능한 의료지출 리스크의 전방위 완충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그 결과 포괄형, 보장성 상품이 높은 선택 확률을 보인다. 상

위 10개 상품만으로도 상당한 비중이 누적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시장이 소

수의 표준형 패키지에 가입이 집중된다는 간접 증거로 보인다.

반대로 하위 10개 저점유 상품군은 특수 조합을 포함하거나 저축성 요소가 가

미된 형태가 다수 관찰된다. 이들 상품은 보장 영역이 좁거나, 혹은 다수의 희

소, 비표준 보장 항목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가입자 수는 극

히 제한적이며 점유율 역시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세

분화 및 특수한 보장은 실제 구매에서 선택장벽이 존재한다. 보장 영역이 지나치

게 협소하거나 조합이 복잡할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치, 비용 대비 효용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저축성 결합 상품은 동일 예산하에서 순수보장 대비 

위험완충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선택 확률

이 낮아진다. 셋째, 다수 항목의 복잡 결합은 상품 이해 비용과 정보 탐색 비용

을 높여 실수요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82  보험상품 간 관계와 가입 선택 행태에 관한 연구

2. 보험상품의 관계 및 개인 수준에서의 보험 가입 선택모형 추정 결과

먼저, 첫 번째 분석을 위해 개인-연도 단위의 표본을 활용하여 저축성 보험

과 보장성 보험 간의 가입 관련성을 분석했다. 두 보험 유형 간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OLS 회귀모형과 로짓모형을 병행하여 추정했다.

분석 결과, OLS 모형에서 저축성 보험 보유 여부는 보장성 보험 가입과 유의

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보장성 보험 역시 저축성 보험과 음(-) 관계를 보

였다. 이는 두 보험 유형이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대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개인이 저축성 보험을 보유할수록 보장성 보험을 함께 보유

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보장성 보험을 중점적으로 가입한 경

우 저축성 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가능성도 낮다는 의미이다.

로짓모형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

험 가입 확률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보장성 보험 역시 저축성 보험 가입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본 표본에서 보장성 보

험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보장성 보험 미가입 집단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포에서는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의 변동성이 

작아 로짓 계수와 상수항이 크게 추정될 수 있으며, 추정 결과가 소수의 미가입 

관측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4>의 결과는 두 보험 유형

<표 4>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OLS 및 로짓모형 추정 결과

OLS 로짓 모형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0.180***

(0.004)
-6.561***

(0.174)

보장성 보험
-0.442***

(0.009)
-5.094***

(0.178)

상수
-1.468***

(0.240)
-1.769***

(0.363)
-44.81***

(15.94)
-60.06**

(8.886)

통제변수 적용 O O O O

주: 1) 전체 분석 표본은 28,625개이며, 보장성 보험 가입률이 높아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의 
변동성이 제한적이므로,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계수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관계의 방
향성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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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체관계를 확정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기보다, 분석 표본 내에서 저축성 보

험과 보장성 보험이 동시에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대체적인 가입 패턴을 보

인다는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겉보기 무관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보험 가입 선택

모형을 추정한다.

<표 5> 겉보기 무관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개인의 보험 가입 선택 행태 추정 결과

모형 1(저축성 보험) 모형 2(보장성 보험)

성별
0.033***

(0.005)
-0.015***

(0.003)

연령
-0.001***

(0.000)
0.001***

(0.000)

배우자 유무
0.021***

(0.004)
-0.006**

(0.003)

교육
-0.001
(0.002)

0.001
(0.001)

장애 여부
-0.008
(0.008)

0.005
(0.005)

경제활동 여부
0.008
(0.005)

-0.006*

(0.003)

ln(소득)
0.001**

(0.001)
0.001
(0.000)

만성질환 유무
-0.004
(0.004)

0.001
(0.003)

흡연 유무
0.020***

(0.005)
-0.009***

(0.003)

음주 여부
0.012***

(0.004)
0.001
(0.002)

상수
0.070***

(0.019)
0.960***

(0.012)

연도 효과 적용 O

잔차상관 -0.284***

Breusch-Pagan test (1)=2,302.511***

주: 1) 전체 분석 표본은 28,625개이다.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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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관측된 개인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

도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대체적인 가입 패턴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두 가입방정식의 잔차상관계수는 -0.284로 음

(-)의 값을 보였으며, Breusch-Pagan 독립성 검정 결과에서도 두 방정식의 오

차항이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2(1)=2,302.511,  0.001). 

이는 저축성 보험 가입 성향과 보장성 보험 가입 성향이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SUR-LPM 결과는 두 보험 유형이 소비자의 보험 선택 과정에서 상호보완

적으로 동시에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경쟁적 또는 대체적 관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성 보험 가입방정식에서는 성별, 배우자 유무, 소

득, 흡연 여부, 음주 빈도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유의한 음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

는 집단에서 저축성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반면 

보장성 보험 가입방정식에서는 연령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성별, 배

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 흡연 여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연

령이 증가할수록 저축성 보험 가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보장성 보험 가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보험 유형 선택의 방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교육,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 등은 두 

가입방정식에서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

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선택이 동일한 요인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습관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

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SUR 모형은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라는 두 

이항 결과변수를 선형확률모형의 형태로 동시에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

의 이항적 성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건성 검정으로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추가로 추정했다. 이변량 프로빗모형은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를 각각 이항 선택결과로 설정하면서, 두 방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두 보험 가입 결과가 독립적으로 결정되

는지, 또는 관측되지 않은 공통 요인에 의해 함께 설명되는지를 보완적으로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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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변량 프로빗모형 강건성 검정 결과

모형 1(저축성 보험) 모형 2(보장성 보험)

성별
0.187***

(0.034)
-0.184***

(0.048)

연령
-0.010***

(0.001)
0.008***

(0.002)

배우자 유무
0.150***

(0.031)
0.086***

(0.041)

교육
-0.004
(0.017)

-0.001
(0.024)

장애 여부
-0.061
(0.066)

0.081
(0.090)

경제활동 여부
0.071**

(0.036)
-0.085*

(0.049)

ln(소득)
0.007*

(0.004)
0.009*
(0.006)

만성질환 유무
-0.033
(0.029)

0.021
(0.039)

흡연 유무
0.112***

(0.033)
-0.109**

(0.047)

음주 여부
0.093***

(0.029)
-0.005
(0.039)

상수
-1.449***

(0.133)
1.768***

(0.196)

연도 효과 적용 O

Wald test of rho=0 805.21***

 rho -0.646***

주: 1) 전체 분석 표본은 28,625개이다.
2) 종속변수는 각각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이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두 가입방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을 허용하여 추정했다. 표준오차는 개인 단위
로 군집화했다. rho는 두 방정식의 오차항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이변량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두 가입방정식의 오차항 상관계수인 rho는 음

(-)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저축성 보험 가입 성향과 

보장성 보험 가입 성향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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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후에도 두 가입 결과 사이에 음의 상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변

량 프로빗 결과는 SUR 분석에서 확인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 대체적 

가입 패턴과 대체로 일관된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 관계 및 각 보험 유형 

가입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실제 보험 가입은 특정 “보

험에 가입/미가입”으로만 단순화되기보다, 미가입, 저축성 보험만 가입, 보장성 

보험만 가입, 두 보험 동시 가입과 같이 복수의 선택 상태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평균적 관계만으로는 개인의 선택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

는 개인의 보험 가입 상태를 상호 배타적인 다범주 선택으로 재구성하고, 각 범

주가 선택되는 상대적 가능성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생활습관 요

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가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은 보험 가입 행태를 미가입을 기준범주로 설정한 다항로짓모형의 추

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형 1에서는 배우자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개인이 미가입 상태에 비해 저축성 보

험만 가입할 상대적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

별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남성일수록 미가입 대비 보장성 

보험만 가입할 상대적 확률이 낮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은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가입 대비 보장성 보험만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질병 및 건강위험에 대한 대비 필

요성이 커지면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

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가입 대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상대적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경우, 소득 수

준이 높을수록 두 보험 유형을 동시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구구조의 안정성과 경제적 여력이 복합적인 보험 포트폴리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저축성 보험만 가입은 배우자 유무의 영향을, 보

장성 보험만 가입은 성별과 연령의 영향을, 동시 가입은 배우자 유무와 소득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 수준, 장애 여부,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유무, 흡연 유무, 음주 여부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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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항로짓모형 추정 결과

구분

모형 1
저축성만 가입

모형 2
보장성만 가입

모형 3
동시 가입

계수값 RRR 계수값 RRR 계수값 RRR

성별
0.30
(0.21)

1.35
(0.29)

-0.29*

(0.16)
0.75*

(0.12)
0.03
(0.17)

1.03
(0.17)

연령
-0.01
(0.01)

0.99
(0.01)

0.02***

(0.01)
1.02***

(0.01)
-0.01
(0.01)

1.00
(0.01)

배우자 유무
0.55***

(0.19)
1.74***

(0.33)
0.04
(0.13)

1.04
(0.13)

0.30***

(0.14)
1.35***

(0.19)

교육
-0.07
(0.11)

0.93
(0.11)

-0.03
(0.09)

0.97
(0.08)

-0.02
(0.09)

0.98
(0.09)

장애 여부
0.32
(0.43)

1.37
(0.59)

0.38
(0.34)

1.46
(0.50)

0.24
(0.37)

1.27
(0.47)

경제활동 여부
0.08
(0.22)

1.09
(0.24)

-0.17
(0.16)

0.85
(0.14)

-0.05
(0.18)

0.95
(0.17)

ln(소득)
0.03
(0.03)

1.03
(0.03)

0.03
(0.02)

1.03
(0.02)

0.05***

(0.02)
1.05***

(0.02)

만성질환 유무
0.19
(0.18)

1.21
(0.22)

0.14
(0.13)

1.15
(0.15)

0.06
(0.15)

1.06
(0.16)

흡연 유무
0.07
(0.21)

1.07
(0.22)

-0.22
(0.15)

0.80
(0.12)

-0.02
(0.17)

0.98
(0.16)

음주 여부
-0.15
(0.18)

0.86
(0.16)

-0.07
(0.13)

0.93
(0.13)

0.18
(0.15)

1.20
(0.18)

상수
-0.72
(0.87)

0.49
(0.43)

3.54***

(0.64)
34.42***

(5.53)
0.73
(0.69)

2.08
(1.43)

연도 효과 적용 O O O O O O

주: 1) 전체 분석 표본은 28,625개이며, ref.은 미가입을 의미한다.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 가입 행태가 단일한 결정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가입유형별로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에 의해 차별적

으로 형성됨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른 보험 가입 유형의 예측 확률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

과, 보험 가입 행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연령 증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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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험 가입 상태별 연령 변화에 따른 가입 예측 확률

a) 저축성 보험만 가입                   b) 보장성 보험만 가입

  

c) 동시 가입

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저축성 보험만 가입할 예측 확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

로 감소했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예측 확률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보장성 보험만 가입할 예측 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항로짓모형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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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령 변수의 효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상품 관계 및 보험 가입 행태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겉보기 무관 회귀모형을 활용했다. 다만 종속

변수가 이항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강건성 검정으로 추가 

추정했으며, 보험 가입 유형을 구분한 다항로짓모형도 병행하여 추정했다. 이러

한 분석 전략은 보험상품 간 평균적 관계와 실제 소비자의 선택구조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 접근은 보험 선택이 단일 차원의 의

사결정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상품 간 대체 및 보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선택되기보다

는 분석표본 내에서 일정 부분 대체적인 가입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보험 유형에 가입할수록 다른 보험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는 

구조라기보다는, 제한된 예산과 재정적 우선순위하에서 두 보험 유형이 일정 부

분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실제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서는 자산축적 중심의 기능과 위험보장 중심의 기능이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김대환·이봉주 2020; Lee, Kwon, and 

Chung, 2010; Hwang, 2024). 다시 말해, 개인은 보험을 단순히 다층적으로 중

복 보유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위험 인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 특성에 따른 결과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은 건강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록 보장 기능의 필요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기존에 연구된 선행 논문

과 결을 같이한다(김동겸·정인영 2022; Zheng, 2022).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에서 실제 민영보험 가입이 보험료 부담과 가입 제약으로 인해 감소하

는 결과도 보고되어(강성호·김대환·이순재, 2019; 이현복·현경래, 2011), 연

령 증가에 따른 보장 필요성의 확대가 반드시 실제 가입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 행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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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보험 선택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건강위험 행동을 

하는 개인이 반드시 위험보장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보험을 

위험보장 수단보다는 재정관리 또는 저축 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존

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선호 차이 외에도 소득 수

준, 위험회피 성향,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관측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반영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 가입을 단순한 이분법적 결정이 아니라, 미가입-단독 

가입-동시 가입으로 이어지는 다범주 선택구조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실제 민간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가운

데 하나만을 택하는 구조로 환원되기 어렵고, 각 보험 유형의 조합을 통해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다항로짓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떤 개

인 특성이 특정 가입 유형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보험상품 간 관계를 평균적 가입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

비자의 선택 행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분석자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최근 보험시장 변화, 특히 IFRS17 도입 이후의 상

품구조 변화와 판매전략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한국의료패널의 상품 분류에서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및 저

축보험이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제공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저축성 보험 

변수는 순수 저축성 보험만을 의미하기보다, 저축 및 자산 형성 기능을 일부 포

함하는 보험군을 포괄한다. 또한 실제 보험상품은 복수의 보장 항목과 저축 기능

이 혼합된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의 이질성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 금융 이해력, 보험 소비 역량, 장기적 자산계획

과 같은 비관측 요인이 보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

상 이를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험 유형 간 평균적 

관계를 보여 주는 실증적 근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표본에서는 보장성 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보

장성 보험 가입 여부의 변동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분포에서

는 보장성 보험 미가입 관측치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로짓 추정 결과가 일부 관측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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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형 간 대체관계를 확정적으로 식별한 결과라기보다, 분석표본 내에서 관

찰되는 대체적 가입 패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의 개인-연도 자료를 활용했으나, 개인 고정

효과나 동태적 패널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른 동일 개인의 보험 가입 변화까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관측으로 인한 동일 개인 내 

상관을 고려하기 위해 개인 단위 군집 표준오차를 적용했으나, 개인의 고정된 비

관측 특성이나 시간에 따른 가입 전환 과정을 충분히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긴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보험 유형 간 전환, 

신규 가입, 해지 등 동태적 선택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품 수준의 세부 특성, 예컨대 보장 항목 수, 만기구조, 환급 여부, 보험료 수

준, 판매 채널 등 보다 미시적인 상품 속성을 포함한다면 소비자의 실제 선택 메

커니즘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첩로짓모형이나 

다항프로빗모형 등 대안적 선택모형을 활용한 추가 검토를 통하여 보다 엄밀한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에는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판매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명확한 보험

상품 구조와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저축

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대체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각 상품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

히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상품 비교공시 체계와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자산형성 목적의 상품과 

위험보장 목적의 상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측면의 보험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 특성 및 

보험 유형별 선택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연령층의 경우 보장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층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접근성 제고와 정보 비대칭 완화 장치가 중요하다. 저소득층

이나 보험 이해력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상품 권유 이전에 상품 기능, 보장 범

위, 환급 조건,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명자료와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단순히 판매 확대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비자의 

생애주기와 재무 상황, 위험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및 상담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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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선택이 경쟁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동일 소비자에게 복수 상품을 중첩적으로 판매하는 전략보다 소비자의 핵

심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접근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보험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실무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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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urance Choice Behavior and Product Interactions: 

Evidence from Savings-type and Protection-type Insurance 

in Korea*

Kyeong-Rae Kim**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vings-type and 

protection-type insurance and consumers’ insurance enrollment choices. Using 

28,625 person-year observations from the 2019–2021 Korea Health Panel,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two insurance types are selected as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e results show a substitutive enrollment pattern at the 

individual level. Ag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otection-type insurance 

enrollment, while smoking and drinking are associated with savings-type 

insurance enrollment. Multinomial analyses of non-enrollment, savings-type 

only, protection-type only, and joint enrollment indicate that choices vary by 

individuals’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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